
[ICT응용]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 

 

소셜러닝에서 소셜미디어는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부족한 교수와 학습자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교육의 협업을 위해 매우 편리하고 다양한 수단이 된다. 특히 소셜 웹 

서비스의 발달로 블로그 생성, 사진, 영상, 파워포인트, 문서 등의 공유가 간편해지면서 

소셜러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림 1> 소셜러닝 환경 (출처: Creative Commons)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 비율은 타 모바일 기기에 비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림 2> 2009-2013년 분기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이용자 추이 (출처: Morgan Stanley 

Research) 

 

 

<그림 3> 모바일 시장의 스마트폰과 타 모바일 기기의 비율 (출처: 

https://theoverspill.wordpress.com/category/writing/)  

 

급속히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사람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와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특정 전문가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같은 지식을 함께 

https://theoverspill.wordpress.com/category/writing/


공유하기를 원한다. 앞으로도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주요한 관계 유지와 소통의 수단이 될 

것이며, 지식 공유의 측면에서도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페이스북’에서의 

지식공유는 개인이 올린 게시물, 특정 그룹 내 구성원이 올린 게시물, 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게시물은 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며 단편적인 지식 공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온라인 최대의 지식공유 사이트인 ‘구글 검색’과 ‘위키백과’도 정보의 

양적인 면은 충분하지만, 질적인 면은 보장해주지 못한다. 영국 브라이턴 대학의 타라 브라바즌 

교수가 “요즘 대학들은 ‘구글 대학이 됐다.”고 꼬집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학문을 

탐구하기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 답만 빠르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배제된, 합의된 정보만 제공해 창의력을 잃은 세대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급증하여 더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정보와 

네트워킹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현대인은 배움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소셜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콘텐츠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며 상식에 지나지 않는 수준의 얕은 지식이 공유될 때가 많다. 또한 정보의 오류와 

편파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소셜네트워크 콘텐츠가 필요하고,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공유, 

사람들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될 것이다. 

사용자는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지식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전문가 수준의 다른 유저들과 네트워킹하여 정보를 확대 구축할 수 있다.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는 정보공유에 시장성을 더해 정보 게시자에게는 동기유발을 

정보 사용자에게는 정보의 선별을 가져와, 양질의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미션과 같은 과제를 퀘스트에 올리고, 이를 달성하는 게임형식을 응용해 기존의 콘텐츠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인기 소셜네트워크와 연동해 한번 

가입하면 다른 로그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로그인이 가능케 하여 편리성을 더했다. 이는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발사의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다. 타 개발사와 소셜러닝 

업체의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 활용이 기대된다.  

한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강의나 파일 등을 올려서 교수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한 정보를 다운받아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의 차별성이다. 기존의 콘텐츠는 수직적인 정보전달인 경우가 많지만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는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는 쌍방향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므로 정보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 표준제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쌍방향의 정보전달 

플랫폼의 기준 역할을 하고, 제2의 ‘페이스북’과 구글이 되어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전할 것이다. 

‘개방형 소셜러닝 모바일 콘텐츠’는 교육의 확대와 평등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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